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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communit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f 300 parents under the age of 65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Gyeongsangbuk-do.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mos 25.0, and SPSS Process 

Macro v3.4, and the direct, mediating, and modulating effect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were 

analyzed. [Result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i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ental health. Thir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se resiliencies on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nseling implications to support the mental health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derived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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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장애란 인지 발달,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의 지연이나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또래에 맞게 발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또한 인지, 사회

성, 운동, 언어 등이 나이에 맞지 않게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서 실생활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개정된 발달장

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해 발달장애인을 크게 지적장

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수는 2022년 기준 2,644,700명으로 지적장애는 221,557

명, 자폐성 장애는 33,650명이며, 15개의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의 비율(45.0%)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는 증가(‘10년 7.0%→‘22년 9.6%)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

복지부, 2022). 29세 이하 저 연령층에서는 발달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

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

움이 필요한 경우는 76.8%로 일과 시간의 대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5.5%, 6

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필요한 비율은 18.0%,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9.4%, 2시간미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0%이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가 68.5%로 가장 많아(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돌봄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자녀가 처음 발달장애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좌절감과 죄책감 등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에 대

한 분노와 무가치함, 우울, 수치심, 방어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이은진, 이

상복, 2006).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사소한 말이

나 행동에도 쉽게 놀라고, 잠자는 동안 악몽을 꾸거나, 특정한 상황이 떠오르는 등의 

재경험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재경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회피

하거나 경계 태세를 취하게 되고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주는 등의 심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진단과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의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삶

의 모든 과정이 위기의 순간이자, 삶을 뒤흔들고 부정적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매

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건으로 심리적 외상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경험으로 볼 수 있다(박수경, 이선우, 배종필, 2019). 이처럼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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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받는 충격에 의해 심리적 외상 후 스트

레스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발달장애와 같이 심각한 중증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을 

때 겪는 부모의 경험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있다(윤명숙, 박은아, 

2011).

발달장애 자녀 출산에 따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양

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 발달장애 자녀에게 주어지는 낙인과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의 여가활동의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박애선, 2019; 구본용, 2018; 김은정, 박재연, 2022). 자녀의 장애 진단의 

충격과 함께 발달장애 자녀 부모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책임과 의무는 전 생애에 걸

쳐 발생하며, 경제적, 심리·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부담이 막대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김금희, 

2019; 박재국, 정계숙, 서보순, 김은라, 2013).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에서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아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로

가 많다. 특히 심한 경련이나 과잉 행동, 돌발 행동을 하는 자녀의 부모들은 체력 소

모가 더 많고, 자녀가 자라면서 신체가 커지면서 육체적 고통이 더 커지게 된다(현경

미, 강대옥, 2017). 이러한 신체적 측면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졌다(김경아, 2019).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52%가 우울증으로 의심

되고 있으며, 이들 부모는 회피와 심리적 갈등, 불안, 인생을 패배했다는 인식과 함

께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 편견 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부적응

을 일으키게 된다(김경아,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가 

경험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지

속적인 사회적인 편견과 부담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모든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양육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것만은 아니며 

일부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Hastings & Taunt, 2002). 발

달장애 자녀 부모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자녀의 성장과 양육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와 가족도 함께 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을 때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2001). 이러한 현상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미숙, 2013). 

그러므로 사회와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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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긴장된 환경과 위기 적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처하기 

위한 기제로서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할 수 있는 기제인 탄력성(resilience)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탄력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는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능력의 정도를 말

하는 개인적 차원의 자아탄력성, 가족이나 가정의 환경, 구성원들 간의 지지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적 차원의 가족탄력성,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는 부모의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서비스 

등의 지역 사회적 차원의 지역사회탄력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관련하여 조

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성, 정

서적 안정성 등 적응과 관련되어 형성된 개념으로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대해 좌

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인 우울,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애

선, 2012; 박춘희, 이지연, 2012). 신재은, 오인수(2017)는 자아탄력성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호 요인이며, 고유나(2016)는 자아탄력성이 부정적인 정신건강

의 문제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탄력성의 조

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우울, 적응의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주화, 정현희, 

2021).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통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조

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이영애, 2018), 낮은 자아통합감이 우울로의 진행을 예

방하는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이지현, 양수진, 20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자아탄력성을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 자원으로

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고도의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이 다른 도움 없

이 가족 스스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자원과 역량이 강화되어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한다(조미경, 2011). 어떤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로 인하여 오히려 가족들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강화되고 자녀

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족 간의 친밀감이 향상되

기도 한다(Singer & Irvin, 1991). 가족 구성원의 장애 판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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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결속하고 친밀해지는 현상은 가족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보호요인(오주화, 정현희, 2021)이며,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윤명숙, 이효선, 2012). 김미옥(2001)은 발달장애 자녀가 있

는 가정의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정신건강의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역할에 대한 안정성과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잘 적응하며 자녀에게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여 양육 스

트레스를 감소시켜(조미경, 2011)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민아, 양

지훈(2016)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가족응집성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습된 무력감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완충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김

영미, 201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가족통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박정현, 이미숙, 2018). 이에 가

족탄력성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가중된 발달장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

신건강문제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탄력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과 결핍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을 말한다(Kulig et al., 2008). 과

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여겼으나 근래에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회통합을 모토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

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찬인, 양정빈, 

2010).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여러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

게 된다. 지역사회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경제적 불안감을 덜 느끼고, 가족 관계도 긍정적으로 인

식하였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게 나타났다(박찬인, 양정빈, 2010). 또한 지역사회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나며, 정서적 애정과 관심 및 정보제공을 많이 받

았다고 느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순태, 강승미, 

2018). 발달장애부모와 관련하여 지역사회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못했지만,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감

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박지유, 염동문, 2021), 홍석기(2019)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문희정 외(2018)의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의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탄력성이 발달장애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조절된 매개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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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내포된 매개효과모형, 조절효과모형,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Figure 1)와 같고, 이를 순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첫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특성 중 자아

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를 조절하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을 

지원하는 상담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발달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에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

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  

Post-traumatic stres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Parenting stres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Community resilience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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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탄력성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특성상 자녀가 장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외부적

으로 알리고 있지 않아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조사대상자는 유목적적인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자가 발달재활서비스 상담 

기관과 경북장애인부모회에 협조를 얻어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직접 대면하여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5세 이하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거주 지역은 경상북도에 있는 G시, P

시, M시 등 대도시와 C군, U군 지역 등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8월부

터 2021년 9월까지 총 300명을 설문 조사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3부

를 제외하고 297부를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진실하고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2. 연구 도구

1)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Foa 등(1997)이 개발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를 남보라 외(2010)가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후 타당화 한 PDS-K(Psychometric Quali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Diagnosis Scale)를 사용하였다. PDS-K는 총 17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 재경험, 회피, 과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재경험에 

관한 5문항과 과각성 반응에 관한 5문항, 회피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는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남보라 외, 2010). 도구의 Cronbach’s ⍺값은 남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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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0)의 연구에서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94였다.

2) 정신건강 (KGHQ-20: The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이를 위해 Williams와 Goldberg(1991)가 개발하고 신선인(2001)이 번안하여 타

당화 한 일반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정신의료 전문가가 보다 간

편하고 쉽게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

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최근 2-3주 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나타내며, 20문항의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일반 정신건강척도는 3가지 우울, 불

안, 사회부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신선인(2001)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9였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8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척도는 Carlson 등(2000)과 Miller(2001)가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김금희(2019)가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양

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를 측정하였고, 총 18문항으로 시간에 관한 7문항, 심리적 긴장

에 관한 5문항, 에너지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김금희, 2019). 4점 Likert식 척

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금희(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6이였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 하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발달장

애 자녀 부모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박춘희와 이지연(2012)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용성(3문항), 낙관성(3문항), 감정

통제(3문항), 만족과 감사(3문항), 대인관계(3문항), 활력성(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8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4점)’까지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박춘희와 이지연(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7이었다.

5) 가족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Boe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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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07)가 개발한 Building Reilienceamong Childrenat Risk의 도구와 김미옥(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탄력성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장애, 만성질환, 부모의 이혼, 재혼, 죽음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척도는 가족탄

력성의 특성을 묻는 가족 응집력, 역할 안정성, 가족자원에 관한 내용으로 4점 Likert

식 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는 .86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4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탄력성

본 척도는 지역사회탄력성의 특성 도구로 Boehm, Wertlied, Bendori와  Fishman (2007)

가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고, 도구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만

들고 연구목적에 맞게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가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서비스 자원체계(10문항), 소외계층서

비스(4문항), 정책의 신뢰성(6문항)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구의 형

식은 1점에서 4점의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4점, ‘그렇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매우 그렇다’에 1점의 순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총 20문

항 중 3개의 문항(6, 10, 14)은 역산채점 한다.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는 .84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Amos 25.0, SPSS Process Macro v3.4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둘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

탄력성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을 

사용하였다. 

넷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

하여 Preac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Process Macro v3.4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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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  

    트레스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결과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변수, 정신건강

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매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가 유의

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경로 추정치, 임계율,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매개모형

의 구조경로 추정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ults of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he parenting stress-mediated model

variable → variable B β S.E. C.R. p

post-traumatic stress → parenting stress .938 .753 .048 19.678 .000

post-traumatic stress → mental health .305 .389 .050  6.127 .000

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222 .352 .040  5.538 .000

<Table 1>과 같이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β =.753, p < .001)은 양육 스트

레스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β =.389, p < .001)와 양육 스트레스(β =.352, p < .001)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대

한 상대적 예측력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β =.389), 양육 스트레스(β

=.352)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변수, 정신건강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양육 스트레스 매개모형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s of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he parenting stress-mediated model

variable →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ost-traumatic stress → parenting stress .753 .753

post-traumatic stress → mental health .654 .389 .265

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35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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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2>와 같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총효과(total 

effect)는 .75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대한 총효과는 

.654,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대한 총효과는 .352로 관련변인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total effect = .654), 양육 스트레스(total 

effect = .35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Tabel 3> 과 같다.

<Tabel 3>과 같이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

육 스트레스(Z=5.339, p<.001)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결과

1)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조절효과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을 

같이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

력성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 <Table 5>, 

<Table 6>과 같다. 

 <Table 4> The modul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step variable B SE β t R² ⊿R²  F 

step1
parenting stress (A)  .341 .029  .542 11.899***

.478 .478 134.649***

ego resilience (B) -.279 .047 -.269 -5.901***

step2 A×B -.010 .001 -.727 -9.572*** .602 .124 147.971***

**p<.01, ***p<.001

<Table 3> Parenting Stress Mediation Model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Z p

post-traumatic stress → 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5.33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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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ulating effect on family resilience 

step variable B SE β t R² ⊿R²  F 

step1
parenting stress (A) .337 .029 .536 11.633***

.478 .478 134.703***

family resilience (B) -.322 .054 -.272 -5.906***

step2 A×B -.009 .001 -.754 -7.018*** .553 .075 120.957***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Resilience

step variable B SE β t R² ⊿R²  F 

step1
parenting stress (A) .384 .028 .610 13.629***

.441 .441 115.916***
community resilience (B) -.139 .039 -.161 -3.599***

step2 A×B -.006 .001 -.431 -5.139*** .487 .046 92.761***
**p<.01, ***p<.001

 <Table 4, 5, 6>과 같이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t=-9.572, p<.001), 양육 스트

레스와 가족탄력성(t=-7.018, p<.001), 양육 스트레스와 지역사회탄력성(t=-5.139, 

p<.001)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

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

된 매개효과는 <Table 7, 8, 9>와 같다.

조절변인(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즉 조

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결과는 <Table 7, 8, 9>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 하한치와 신뢰구간 상한치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

회탄력성이 평균일 때의 간접효과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

탄력성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을 때의 간접효과보다 크고, 자아탄력성, 가족

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은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낮을 때의 간접효과보다 작았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값이 증가하면 조건부 간접효

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

성이 커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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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의 정도는 부모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

력성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심리적 외

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반면, 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종합하면 발달장

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비교적 많으면 양육 스트레스를 더 창출

하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자아탄력성, 가족탄

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제언

<Table 7> Modul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ego resilience
구분 Effect(Index)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지수 -.0080 .0034 -.0145 -.0009

-1SD .2209 .0419 .1384 .3034
M .1530 .0348 .0846 .2215

+1SD .1191 .0371 .0461 .1921

<Table 9>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community resilience
구분 Effect(Index)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지수 -.0081 .0036 -.0150 -.0011

-1SD .2587 .0417 .1767 .3407
M .2069 .0383 .1316 .2822

+1SD .1292 .0480 .0348 .2236

<Table 8>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family resilience
구분 Effect(Index)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지수 -.0090 .0032 -.0154 -.0026

-1SD .2188 .0397 .1407 .2968

M .1710 .0367 .0988 .2431
+1SD .1232 .0398 .044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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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칠 때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

력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사이에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

다. 검증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

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심

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값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

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에 의하

여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낮은 집단, 평

균, 높은 집단의 값이 달라 간접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중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수준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된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하는데 생기는 정서적 불안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이임숙, 2006)는 연구

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의 보호

요인이라는(신재은, 오인수, 2017) 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조절

된 매개효과를 알아본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정

신건강의 문제를 낮추는 보호요인이며,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이 우울, 스트레스와 적응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

(오주화, 정현희, 2021)는 연구와 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

울과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이영애, 2018)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나 대상과 변인들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겪는 가중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부모의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선별하는 메뉴얼을 만들고 각 

지방단체 및 발달장애 관련기관에 보급해야 하며, 그 매뉴얼에 맞게 선별하여 서비

스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 자아탄력성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회기나 횟수를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발달장애 자녀 부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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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은 부모역량 강화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2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한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는 평생 동안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부모에

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상담의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기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복지카

드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상담의 

접근성과 다양성,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정신건

강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스트

레스를 줄이는 보호요인이며(오주화, 정현희, 2021),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낮추는 역

할을 한다(윤명숙, 이효선, 2012)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가족의 역할에 대한 

안정성이 양육 스트레스를 낮춘다(조미경, 2011)는 연구와도 의미가 통한다. 자아존

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김민아, 

양지훈, 2016)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김영미(2012)의 연구에서 밝힌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완충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통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난(박정현, 이미숙, 2018) 연구

와도 의미가 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은 양

육 스트레스를 더 창출하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나쁘게 만드

는데, 이러한 과정은 가족탄력성이 낮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부모와 가족을 상담하는 기관

에서 가족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비치하고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측정 

결과에 따라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선별하여 긍정적인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가족 

이해 상담 등에 대한 회기와 방법을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탄력성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에서 가족이 발달장애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에 있어서,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을 알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

천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캠프나 프로그램 진행이 단기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 자녀의 특

성이 다르므로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이 비슷한 가족끼리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가

지는 것도 가족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탄력성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 정신건강의 문제가 높아질 때, 그것

을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지역사회 환경에 대

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정서적 안정감도 높다(박찬인, 양정빈, 2010)는 연구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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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정서적 애정과 관심 및 정보제공을 많이 받았다고 느낄수록 우울과 스트

레스가 감소한다((김교연, 2009; 박주연, 2011; 안순태, 강승미, 2018)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감

소 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박지유, 염동문, 2021)는 연구와 지역사회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홍석기, 2019)는 것과 맥을 같이 하나 지역사회탄력성을 수

준에 따라 연구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의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문희정, 심기선, 안현의, 주혜선, 2018)는 연구와도 일맥상통

하나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

강의 관계를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우

울, 불안, 사회부적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탄력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확장하며, 부모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을 갖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가족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숫자도 지금보다 확대하여야 하고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기관과 구분되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은 있으나 아직 미비하며, 더욱이 발달장애 자녀 부모에 대한 지원은 발달

장애 자녀를 지원하는 센터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 부모만을 위한 지원센터

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기관의 미비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더욱 지원이 되길 바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상담지원사업인 부모역량강화서비스가 재

활 바우처 서비스기관에서만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 이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상담

을 받기 위해 재활 바우처 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되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는 센터를 늘리고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지

원하는 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외부에 자녀가 발달장애인

인 것을 노출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 가족을 발굴

하고 그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

애 자녀들을 주간에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나 그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 

부족함으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하는 곳은 적어 받는 서비스에 질이 떨어져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보내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상태를 골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어떤 주간보호센터는 쓰리아웃제가 있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돌발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이 3번 일어나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기도 하다. 결국 중증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발달장애 자녀는 제대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 자녀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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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간보호센터의 수를 늘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 자

녀 부모들의 지역사회 탄력성을 높이려면 발달장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립

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노출하기 힘든 

부모에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것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

달장애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표집 상 어려

움으로 경북장애인부모회에 등록되어있는 분이 다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발달

장애 자녀 부모 중 장애인부모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부모회에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

애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발달장

애 자녀 부모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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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인 숙 · 박 재 연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65세 이하의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SPSS 25.0, Amos 25.0, SPSS Process Macro v3.4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고,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

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적 함의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주제어 : 발달자애 자녀 부모,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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